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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턴프리미어리츠, PwC와 크리스탈파크 오피스 임대차 계약 12년 연장 
 

PwC 계약 연장 및 임대면적 확대… 임차인의 높은 선호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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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탈파크 오피스, ‘플라이트 투 퀄리티(Flight to Quality)’ 부합 자산 재입증  

■ PwC 와 계약 연장, 추후 리파이낸싱과 매각 전략에 긍정적 효과 기대 

 

 

 

마스턴프리미어리츠는 프랑스 파리 크리스탈파크 오피스의 주요 임차인인 프

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와 임대차 연장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컨설팅 업체로, 

크리스탈파크 오피스의 6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주요 임차인이다.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잔여 임대차 계약 기간(2023년 말 기준)은 약 4년에서 12년으로 늘

어났고, 임대면적 또한 현 60% 수준에서 약 65%까지 확대된다. 

 

이번 계약은 그간 지속적으로 증평 의사를 표시했던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



           Press Release 

스와 계약 연장과 임대면적 확대에 대해 합의에 이르러 지난 2일(현지 시각 기준) 

체결되었다. 이로써 크리스탈파크 오피스는 ‘플라이트 투 퀄리티(Flight to Quality)’

에 부합하는 자산임을 재입증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스턴투자운용 조용민 해외부문 대표는 “글로벌 오피스 임대 시장의 침체 속

에서도 파리 중심업무지구(CBD) 근방의 오피스 공실률은 최저 상태를 기록하고 

있고, 무엇보다 자산의 퀄리티에 대한 자신이 있었기에 공실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고 있었다”며 “이번 계약으로 크리스탈파크 오피스가 임차인의 선호도가 높은 

자산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마스턴투자운용은 크리스탈파크 오피스의 매각 적기를 검토하고 있는 상

황으로, 이번 계약 연장이 향후 리파이낸싱과 매각 전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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